
2017년 12월 23일 공보 2017–12–23호

이 자료는 2017년 12월 23일 (조)간부터 

취급하여 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

매체는 2017년 12월 22일 12:00 이후부터 

취급 가능

 제목 : 2018년 원/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

□ 2018년 원/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전년과 동일한 

12개 은행(국내은행 6개, 외은지점 6개)을 선정

※ 자세한 내용은 “붙임” 참조

문의처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권민수 팀장(02-759-5967) 김낙현 과장(02-759-5863)

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문지성 과장(044-215-4730) 정규삼 사무관(044-215-4731)

Fax : 02-759-5825, 5784   Email : fxmarket@bok.or.kr

공보실: Tel  : 02-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http://www.bok.or.kr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(붙임)

2018년 원/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

□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원/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

조성자*로 12개 은행을 선정

* 외국환거래규정 제10-20조(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
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
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
를 운영할 수 있다)

(국내은행 6개) 국민은행, 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

              KEB하나은행, 한국산업은행 

(외은지점 6개) 교통은행, 도이치은행, 중국건설은행, 중국공상은행, 
중국은행, 홍콩상하이은행(이상 ‘가나다’ 순)

□ 선정기준으로는 원/위안 직거래 실적,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

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취급 정도 등을 감안

ㅇ 선정된 은행들은 원/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

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

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

□ 시장조성자 제도는 원/위안 직거래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

게 기여하였으며, 앞으로도 시장의 발전 및 위안화 활용도 제고

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

ㅇ 한국은행과 정부는 원/위안 직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

도록 시장조성은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국내 기업

들의 원화․위안화 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


